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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ne day 수요

 1~3월의 수요중에서 하루만으로 폭발적인 매출액을 기록하는 큰 수요가 있  
   음.
   - 2/3 절분(節分:입춘전날), 2/14 Valentine’s Day, 3/3 히나마쯔리(ひな  
     まつり),
     이 중에서도 절분날의 김밥과 Valentine’s Day의 초콜릿은 11월의 보졸  
     레 누보, 12월의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날임.

 “one day 수요”에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크게 팔리는 품목 이외에 그 품  
   목과 같이 잘 팔리는 다른 품목이 있다는 점.
   - 2/3 절분날에는 당연히 김밥이 제일 많이 팔리지만 그 이외에 액땜  
     효과가 있다는 정어리, 정어리 통조림, 기타의 통조림, 그리고 콩류   
     매출액이 크게 올림. 또 집에서 직접 해먹기 위한 김도 소비가 확대  
     함.
   - 2/14 Valentine’s Day는 세계적으로 초콜릿이 많이 팔리는 날이지만  
     초콜릿 이외의 상품 매대에도 “만들어 주고 싶은 레시피” 라는 POP를   
     설치하여 구매를 촉진시킴.
   - 3/3 히나마쯔리에는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뜻을 가진 대합이 제일   
     잘 팔림. 그 이외에도 여자의 성장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스시,  
     고기, 케이크 등 다 잘 팔리는 날들 중 하나.

→ 행사에 관련된 식품의 매출 확대.
   예) 히나마쯔리 : 대합뿐만 아니라 스시, 고기, 케이크 등
→ 관련 상품을 포함한 매장계획을 세움.



작년에 이어 김밥을 이미지한 롤 케이크를 
판매.

매대

 행사 한달전부터 매대를 만듬
   - 절분날의 경우에는 김밥 예약을 알리는 POP등을 1월에 설치함.
   - 절분 관련 상품(김밥,김,정어리 등)을 한곳에 모아서 큰 매대를 연출  
     하는 점포도 있음.

-김밥 예약을 알리는 POP
-길(吉)한 방향쪽으로 큰  
 김밥을 천장에 매단 점포  
 도 있음. 

-콩 매장에서는 도깨비  
 탈로 분위기를 띄움.

-금년에 들어 어떤 상품  
 매장만이 아니라 점포전  
 체를 통일연출하는 방법  
 이 눈에 띔. 

→ 절분이라는 행사 분위기를 마트 전체를 이용해서 만들어 특별한 날을   
   연출함. 모든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.

2015년 절분 관련 기타 상품

 절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절분이라는 행사에 편승한 아이디어 상품  
   이 늘어나고 있음. 

   - 세븐일레븐



“도깨비 막대기”를 이미지한 
 롤 케이크(왼쪽)와 슈(오른쪽).
길이가 약 30cm이나 있는 것이 특징. 

   - (주)구라코퍼레이션   

정어리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김밥. 기발한 아이디어와 임팩트 있는 비주얼로 
화제가 되고 있음.

   - (주)쓰리에프

시사점

 정어리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김밥, 김밥같이 보이는 롤케이크 등, 행사  
   시기에 맞춰 다른 상품을 파는 전략이 효과적임.
   - 크리스마스에 삼계탕, 설날에 떡볶이 등
   → 원래 크리스마스에는 치킨을, 설날에는 떡을 먹는 습관이 있어 거부  
      감이 없을 것. 
   → 특별한 날에는 평소와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맛을 보  
      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회.

 기존 한국상품들을 행사전용 패키지로 판매하는 등 특별한 날에 눈이 가도  
   록 만들 필요가 있음.

※ (주)일본 마케팅 연구소, (주)알파(POP GALLERY)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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